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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광역지자체 별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5년 동안 조사된 총 1,354개 

정점에서 2,070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1,223종으로 가장 많은 출현종수가 기록되었

고, 강원도에서 441종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전체 연안의 평균 서식밀도는 1,260 ind./m2였으며, 강원도

(1,913 ind./m2)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도(625 ind./m2)가 가장 낮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전체 평균 생물량은 

188.4 g/m2으로, 강원도(813.4 g/m2)에서 가장 높고, 제주도(31.0 g/m2)에서 가장 낮아 서식밀도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출현종수와 서식밀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류군은 환형동물로 

나타났으며, 생물량으로는 극피동물이 가장 우점하였다. 주요 우점종은 해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서해에서 

환형동물 Heteromastus filiformis, Notomastus latericeus, Ampharete arctica, Mediomastus californiensis와 

Sternaspis scutata, 남해에서는 환형동물 H. filiformis, Tharyx sp.와 Magelona japonica, 연체동물 Theora lata 
우점종으로 선정되었다. 동해에서는 환형동물 Magelona johnstoni, Lumbrineris longifolia, Magelona sp.와 

Praxillella affinis, 제주에서는 절지동물 Ampelisca misakiensis와 Guernea sp., 환형동물 A. arctica, P. affinis 
등이 우점하였다. 대형저서동물 종조성에 기반하여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기-인천, 
충남, 전북이 그룹 A, 전남과 경남이 그룹 B, 경북과 강원이 그룹 C로 분류되었으며, 제주는 그룹을 형성하지 

않았다.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나라 전 연안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때문

에 대형저서동물 생물다양성 및 군집의 시공간 분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가 축적되면 저서생태계의 장기변동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각 해역에 맞는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한국 연안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crozoobenthic community of provinces of Korea 
subtidal waters from 2015 to 2019 using National marine ecosystem monitoring program data. A total of 2,070 
species occurred, Jeollanam-do (JN) had the highest number of species with 1,223 species, and Gangwon-do 
(GW) had the lowest with 441 species. Mean density was 1,260 ind./m2, the highest in GW (1,913 ind./m2), 
and the lowest in JJ (625 ind./m2). Mean biomass was 188.4 g/m2, the highest in GW (813.4 g/m2) and the 
lowest in JJ (31.0 g/m2). Polychaeta were the most dominant taxon in number of species and density, 
Echinodermata were dominant taxon in biomass. The main dominant species were Heteromastus filiformis, 
Notomastus latericeus, Ampharete arctica, Mediomastus californiensis and Sternaspis scutata in Yellow sea 
coastal area, and H. filiformis, Tharyx sp. Magelona japonica and Theora lata in South sea coastal area. In 
the meantime Magelona johnstoni, Lumbrineris longifolia, Magelona sp. and Praxillella affinis in the East sea 
coastal area. The National Marine Ecosystem Monitoring Program provided an important taxonomical and 
ecological information of macrobenthic biodiversity and community assemblage, and distribution across Korean 
coastal area. The very program could als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of ecosystem based marin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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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조사는 ‘습지보전법’,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9년
부터 연안습지 기초조사, 2006년부터 시작된 해양생태

계 기본조사,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연구, 2011년부터 

시작된 보호구역 모니터링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사업

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동안 각 조사들의 

조사지역이나 항목의 중복, 각 사업별 연계성 도출 미

흡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가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신속하게 진단

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 갯벌, 연안, 근해, 
수중생태계 전반의 과학적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

래 전부터 구축 및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해양

과 연안, 5대호에 대한 통합해양관찰시스템을 통해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와덴해 지역 대상 3
국인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가 TMAP(Trilateral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에 따라 1994년
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1975년
부터 수질, 퇴적물, 생물군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조

사를 수행하고 있다(MOF, 2019).
대형저서동물은 이차생산자와 먹이공급원으로 생태

계의 탄소순환과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an, 1973). 또한 퇴적물에 서식하는 특성 때문에 퇴

적물 내의 물질순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며, 서식처 이동제한, 높은 적응능력과 환경변화에 따

른 민감도가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저서환경 변화

와 오염을 지시하는 생물학적 지시자로 잘 알려져 있

다(Snelgrove, 1998; Warwick et al., 2002; Ysebaert et 
al., 2002). 따라서 대형저서동물의 시공간분포는 연안

생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

해 주며, 이러한 시공간 분포는 염분과 퇴적상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t and 
Guelorget, 1994; Ysebaert et al., 2005; Sousa et al., 
2006; Ryu et al., 2011; Kim et al., 2016). 또한 저서

동물군집구조를 기반으로 한 조사해역의 생물다양성 

및 분포 패턴 파악을 통해 자연적 혹은 인위적 변동요

인에 대한 해양생태계 변동을 평가할 수 있다(Bilyard, 
1987; Olsgard and Gray, 1995).

본 연구목적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동물군집의 

광역지자체 별 생물다양성과 분포 패턴을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연안 저서생태계를 효율

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국내 연안의 대형저서동물 군집 분포 패턴을 파악하

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하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총 

1,354개의 정점에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각 정점 별 

생물다양성 및 분포패턴 비교를 위해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 서식밀도, 생체량 등이 조사되었다.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조사

지침서의 저서동물 채집방법에 따라 채집면적이 0.1 
m2인 채니기를 사용하여 정점당 3회 반복 채집되었으

Figure 1. A map showing the study area(A: 
Gyeonggi-do, B: Chungcheongnam-do, C: 
Jeollabuk-do, D: Jellanam-do, E: 
Gyeongsangnam-do, F: Gyeongsangbukdo, G: 
Gangwon-do, H: Jeju-do).

Key words Macrozoobenthos, Community structure, National marine ecosystem monitoring program, Korean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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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 채취된 퇴적물은 망목 지름 1 mm 체를 사용

하여 현장에서 퇴적물과 잔존물을 세척하여 분리한 후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하였다(해양수산부, 
2019). 이렇게 분리된 생물은 현미경으로 가능한 종 수

준까지 동정하여 출현종 수, 단위면적당 개체수, 생물

량을 분석하였다. 출현종은 과거와 현재의 종명이 다른 

경우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WoRMS) 데
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자료를 최신화하였다. 

각 정점별, 광역자치단체별 대형저서동물 생물다양

성 및 분포 패턴 비교를 위해서 생태지수 및 집괴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집괴분석 결과 각 정점군이 구분되

는데 기여하는 종을 파악하기 위해 SIMPER분석을 실

시하였다. 집괴분석과 SIMPER분석은 PRIMER v.6 
software를 이용하였으며,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각 광

역지자체별로 경기도(GG), 충청남도(CN), 전라북도

(JB), 전라남도(JN), 경상남도(GN), 경상북도(GB), 강

원도(GW), 제주도(JJ)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생태지

수 분석을 위해 Shannon 다양성지수(H’) (Shannon and 
Weaver, 1963), Margalef 종풍부도지수(d) (Margalef, 
1958), Pielou 균등도지수(J’) (Pielou, 1966)를 계산하

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대형저서동물 군집조성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
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정점수는 총 1,354개로 지역

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320개 정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301개), 경기도(184개), 전라북도(168개), 경
상북도(166개), 충청남도(116개), 제주도(55개), 강원

도(44개) 순이였다(Table 1). 조사결과 1,354개 정점에

서 총 2,070종이 출현하였으며, 분류군별로 보면 환형

GG CN JB JN GN GB GW JJ
No. of Stations 184 116 168 320 301 166 44 55
No. of species 894 760 884 1223 1019 790 441 571
 Mollusca 166 157 201 298 236 180 110 102
 Arthropoda 253 202 255 339 266 174 78 162
 Annelida 373 318 344 450 407 337 206 245
 Echinodermata 50 41 38 67 54 58 22 24
 Others 52 42 46 69 56 41 25 38
Density (ind./m2) 3780 3744 5494 2364 3377 3826 5739 1875
Biomass (g/m2) 175.1 207.6 305.5 259.7 390.2 647.6 2440.1 93.1
Diversity (H') 2.0±1.8 2.3±2.2 2.1±2 2.3±2.3 2.1±1.9 2.2±1.2 2.4±1 2.3±2.2
Richness (d) 2.6±0.2 3.3±0.1 3.1±0.2 3.2±0.2 2.8±0.2 2.8±0.1 3.4±0.1 3.1±0.1
Evenness (J') 0.8±0.8 0.8±0.8 0.7±0.9 0.8±0.9 0.8±0.9 0.8±0.5 0.7±0.5 0.9±0.9
Dominant species(ind./m2)
Ampelisca misakiensis 2 2 - 10 12 - - 14
Ampharete arctica 50 35 20 14 11 2 8 21
Eriopisella sechellensis 2 2 8 14 21 - - -
Heteromastus filiformis 217 46 134 40 48 5 14 4
Lumbrineris longifolia 14 3 80 13 15 128 81 -
Magelona japonica - - - 15 34 33 - -
Mediomastus californiensis 29 24 44 21 13 - - -
Nephtys polybranchia 13 23 55 4 5 - - -
Notomastus latericeus 23 167 53 6 4 4 11 9
Ogyrides orientalis - 39 32 - - - - -
Praxillella affinis 6 8 3 22 9 30 41 14
Sabellaria ishikawai 46 34 - - - - - -
Sigambra tentaculata 12 25 29 14 10 4 - 2
Sternaspis scutata 18 20 43 16 23 - 6 -
Tharyx sp. 12 5 9 20 48 21 10 -
Theora lata 10 26 53 31 44 4 - -

Table 1.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crobenthic fauna in various sta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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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639종(30.9%)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연체동

물 623종(30.1%), 절지동물 578종(27.9%), 극피동물 

112종(5.4%) 순으로 나타났다(Fig. 2). 지역별로 보면 

총 출현종수는 전라남도에서 1,223종으로 가장 많았

고, 경상남도(1,019종), 경기도(894종), 전라북도(884
종), 경상북도(790종), 충청남도(760종), 제주도(571
종), 강원도(441종)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서 가

장 많은 출현종수를 보인 것은 다른 정점들에 비해 더 

많은 정점과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류군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환형동물의 비율이 40% 이상 차지하였고, 절지동물

(25.7%), 연체동물(21.9%), 극피동물(5.3%) 순으로 나

타났다. 정점당 평균 서식밀도는 1,260±419 ind./m2였

Figure 2. Variation of species number, density and 
biomass (GG: Gyeonggi-do, CN: 
Chungcheongnam-do, JB: Jeollabuk-do, JN: 
Jellanam-do, GN: Gyeongsangnam-do, GB: 
Gyeongsangbuk-do, GW: Gangwon-do, JJ: 
Jeju-do).

으며, 환형동물(883±354 ind./m2, 68.5%), 절지동물

(159±61 ind./m2, 13.2%), 연체동물(145±123 ind./m2, 
12.3%), 극피동물(46±25 ind./m2, 3.8%) 순으로 나타

나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주로 환형동물로 출현종수

(639종, 30.9%), 서식밀도(883±354 ind./m2, 68.5%)에
서 전체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별 평균서식밀도를 보면 강원도(1,913±1,800 ind./m2), 
전라북도(1,839±4,439 ind./m2), 경상북도(1,275±1,190 
ind./m2), 경기도(1,260±2,382 ind./m2), 충청남도

(1,248±1,999 ind./m2), 경상남도 (1,127±3,650 ind./m2), 
전라남도(790±905 ind./m2), 제주도(625±917 ind./m2) 
순으로 나타났다. 정점당 평균 생체량은 극피동물

(39.4±30.2 g/m2, 35.6%), 연체동물(27.7±12.3 g/m2, 
23.2%), 환형동물(16.1±9.4 g/m2, 12.4%), 절지동물

(3.9±2.4 g/m2, 4.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강원

도(813.4±8,338.5 g/m2), 경상북도(215.9±289.6 g/m2), 
경상남도(130.2±291.2 g/m2), 전라북도(102.2±199.0 
g/m2), 전라남도(868±200.0 g/m2), 충청남도(69.2±225.5 
g/m2), 경기도(58.4±184.6 g/m2), 제주도(31.0±75.2 
g/m2)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군별로 보면 연체동물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극피동물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자포동물은 강원도에서 생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역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동해역의 강원도, 경상

북도에 비해 출현종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동

해역이 서해역에 비해 서식밀도와 생물량이 높게 나타

났다.

3.2 주요 우점종 분포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상위 1% 이상 비율을 차지하

는 주요 우점종은 환형동물의 고리버들갯지렁이

(Heteromastus filiformis), 긴자락송곳갯지렁이(Lumbrineris 
longifolia), 작은사슴갯지렁이(Ampharete artica), 버들

갯지렁이류(Mediomastus californiensis), 오뚜기갯지

렁이(Sternaspis scutata), 연체동물의 아기반투명조개

(Theora lata), 절지동물의 긴다리안경옆새우(Ampelisca 
misakiensis), 옆새우류(Eriopisella sechellensis), 뿔눈새

우(Ogyrides orientalis) 등 이였다(Fig. 3; Table 1).
각 지역별 주요 우점종을 보면, 경기도에서 출현종

의 17.2%를 차지한 환형동물의 고리버들갯지렁이(H. 
filiformis)가 가장 우점하였고, 얼굴갯지렁이류(Aonides 
oxycephala) (12.9%), 얼굴갯지렁이류(Dispio oculata) 
(7.4%), 작은사슴갯지렁이(A. arctica) (4.0%), 길쭉둥

근울타리갯지렁이(Sabellaria ishikawai) (3.6%)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서는 출현종의 13.4%를 차지한 

환형동물의 가는버들갯지렁이(Notomastus lateric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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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우점하였고, 고리버들갯지렁이(H. filiformis) 
(3.7%), 절지동물의 뿔눈새우(O. orientalis) (3.1%), 관
버섯갯지렁이(Galathowenia oculata) (2.8%), 작은사슴갯

지렁이(A. arctica) (2.8%)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에서

는 연체동물의 쇄방사늑조개(Potamocorbula amurensis)
가 출현종의 15.8%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환형

동물의 매끈예쁜얼굴갯지렁이(Prionospio japonica) 
(8.4%), 고리버들갯지렁이(H. filiformis) (7.3%), 긴자

락송곳갯지렁이(Lumbrineris longifolia) (4.4%) 등이 

우점하였다. 전라남도에서 환형동물의 고리버들갯지렁

이(H. filiformis) (5.1%), 예쁜얼굴갯지렁이류

(Prionospio rugosa) (4.5%), 연체동물의 아기반투명조개

(Theora lata) (3.9%) 등이 우점하였다. 경상남도에서는 

환형동물의 선녀얼굴갯지렁이류(Pseudopolydora sp.)가 

21.6%로 가장 우점하였고, 실타래갯지렁이류(Tharyx 
sp.) (4.3%), 고리버들갯지렁이(H. filiformis) (4.2%)도 

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dominant species density i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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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환형동물의 민숭대나무

갯지렁이(Maldane cristata) (10.1%), 긴자락송곳갯지

렁이(L. longifolia) (10.0%), 양손갯지렁이류(Magelona 
johnstoni) (8.9%) 등이 출현하였고, 강원도에서는 구슬

수염갯지렁이류(Dorvillea matsushimaensis) (16.0%), 양
손갯지렁이류(M. johnstoni) (8.6%), Polygorius sp.(7.6%) 
등이 출현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절지동물의 올찬붙은

꼬리옆새우류(Guernea sp.) (9.3%), 환형동물의 작은사

슴갯지렁이(A. arctica) (3.4%), 꼬리대나무갯지렁이

(Praxillella affinis) (2.2%) 등이 우점하였다. 우점종 

중 환형동물의 작은사슴갯지렁이(A. arctica), 고리버

들갯지렁이(H. filiformis), 긴자락송곳갯지렁이(L. 
longifolia), 버들갯지렁이류(M. californiensis), 투구갯

지렁이류(Sigambra tentaculata), 오뚜기갯지렁이(S. 
scutata), 연체동물의 아기반투명조개(T. lata)는 우리나

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점하여 출현하였고, 절지동물의 

긴다리안경옆새우(Ampelisca misakiensis), Eriopisella 
sechellensis, 환형동물의 양손갯지렁이(Magelona 
japonica), 실타래갯지렁이류(Tharyx sp.)는 남해연안

에서 주로 출현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외의 종들은 서

해연안에서 주로 출현하는 특징을 보여 각 해역에 따

라 우점종 출현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3.3 생태지수

조사정점의 각 지자체 별 대형저서동물의 종다양성

지수(H’)는 2.0-2.4, 종풍부도지수(d)는 2.6-3.4, 종균등

도지수(J’)은 0.7-0.9의 범위를 보였다(Fig. 4). 그 중에

서 가장 높은 종 다양성지수를 나타낸 지역은 강원도

(2.4)이며,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제주도

(2.3), 경상북도(2.16), 경상남도와 전라북도(2.1), 경기

도(2.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종 풍부도 지수를 

나타낸 지역은 강원도(3.4)였으며, 충청남도(3.3), 전라

남도(3.2), 전라북도와 제주도(3.1), 경상남도와 경상북

도(2.8), 경기도(2.6) 순으로 나타났다. 종 균등도지수

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

은 생태지수의 차이는 계산식에서 종 다양성지수는 우

점도에 의한 영향을 받고, 종 풍부도지수는 같은 종수

에서 서식밀도가 낮은 경우에 높은 값을 보이기 때문

이다. 

3.4 정점군

지역별 우점종 개체수 자료를 토대로 집괴분석을 수

행한 결과, 유사도 40% 수준에서 크게 3개의 정점군

(A, B, C)으로 구분되었다(Fig. 5). 정점군 A는 서해에 

위치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으로 구성되

며, 출현종수는 1,298종, 평균 서식밀도 1,449 ind./m2, 

Figure 4. Variation of species diversity, evenness and 
richness index in coast of Korea

생물량은 76.6 g/m2으로 나타났다. SIMPER 분석결과 

환형동물의 고리버들갯지렁이(H. filiformis), 가는버들

갯지렁이(N. latericeus), 작은사슴갯지렁이(A. arctica), 
투구갯지렁이류(S. tentaculata) 등이 정점군을 구성하

는데 기여하였다. 환형동물의 N. latericeus는 경기만

(Yu et al., 2006), S. tentaculata는 충청남도 천수만

(Jeong et al., 2014), 금강 하구역(Lee and Ryu, 2018)
에서도 출현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점군 B는 남해역에 위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출현종수는 가장 많은 1,509종, 
평균 서식밀도 958 ind./m2, 생물량 108.5 g/m2으로 나

타났다. 주요 종으로 고리버들갯지렁이(H. filifo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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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p showing the station groups classified by 
the cluster analysis based on density data

실타래갯지렁이류(Tharyx sp.), 양손갯지렁이(M. 
japonica), 절지동물의 E. sechellensis 등이 정점군을 

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절지동물의 E. sechellensis는 

여자만(Lim, 2015), 남해도 해역(Lim et al., 2016)에
서, 환형동물 Tharyx sp.는 가막만(Shin, 1995), 앵강만

(Lim et al., 1999), 남해 소리도(Lim and Choi, 2001)
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 남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정점군 C는 동해에 위치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

들로 구성되었고, 출현종수는 914종, 평균 서식밀도는 

1,594 ind./m2, 생물량은 514.6 g/m2으로 나타났다. 기
여종으로는 환형동물의 양손갯지렁이류(M. johnstoni), 
양손갯지렁이(M. japonica), 긴자락송곳갯지렁이(L. 
longifolia), 꼬리대나무갯지렁이(P. affinis) 등이었으

며, 환형동물의 M. japonica와 L. longifolia는 울진(Yu 
et al., 2011; Kwon et al., 2017), 강릉 남대천(Hong et 
al., 2004)에서 우점하였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연안에서 공통적으로 우점한 종들로는 

환형동물의 고리버들갯지렁이(H. filiformis), 긴자락송

곳갯지렁이(L. longifolia), 오뚜기갯지렁이(S. scutata), 
연체동물의 아기반투명조개(T. lata)가 우리나라 연안

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H. 
filiformis는 2019년 한강, 금강 하구역에서 각각 16%
와 13%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낙동강에서도 3.6%
의 점유율을 보인 특징을 보였으며(Lim et al., 2019), 
2014년과 2015년 금강하구역 연구에서 S. scutata와 

함께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하였다(Lee and Ryu, 
2018). Hong et al. (2000)의 강원도 양양 남대천 연구

와 Lim and Hong (2011)에서도 H. filiformis가 우점

종으로 출현하였다. L. longifolia, S. scutata와 T. lata
는 남해 광양만(Shin and Koh, 1990), 경기만(Koh et 
al., 1997; Shin and Koh, 1998), 진해만(Baik and Yun, 
2000), 영산강 하구역(Lim and Seo, 2011), 천수만

(Jeong et al., 2014), 남해도(Lim et al., 2016)에서 우

점종으로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 종들이 한국 연

안의 주요 출현종으로 판단된다.
저서동물군집 분포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환경요인

으로 퇴적상에 따라 생물상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Ysebaert et al., 2003; Pollack et al., 2011). 서남해안

은 주로 세립한 니질퇴적상이며(Jeong et al., 2014; 
Lim and Seo, 2011; Lim et al., 2016; Seo et al., 2016; 
Lim et al., 2019), 우점종으로는 H. filiformis, N. 
latericeus, S. tentaculata, E. sechellensis, T. lata가 출

현하였고, 동해안은 주로 조립한 사질퇴적상으로(Yu 
et al., 2011; Kwon et al., 2017), M. japonica, P. 
affinis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연안역은 

다른 해역에 비해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주로 암반으

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징에 의해 부착기질에 서식하는 

자포동물과 해조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독특한 저서생물상을 보였다(Ko et al., 2008; Ko et 
al., 2011; Kang et al., 2015; Kim et al., 2016; Kim 
et al., 2018). 이와 같이 조사지역의 퇴적환경은 대형

저서동물의 생물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의 하

나로 간주된다(Ryu et al., 201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해양생

태계 종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

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별 대형저서동물 군집분포를 살

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총 2,070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였으며, 이 중 환형동물이 639종(30.9%)으로 가

장 많은 출현빈도를 보였고, 연체동물 623종(30.1%), 
절지동물 578종(27.9%), 극피동물 112종(5.4%)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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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타났다. 해역별로 우점종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해는 환형동물 고리버들갯지렁이(Heteromastus 
filiformis), 가는버들갯지렁이(Notomastus latericeus), 
작은사슴갯지렁이(Ampharete arctica), 남해는연체동

물 아기반투명조개(Theora lata), 환형동물 고리버들갯

지렁이(H. filiformis)와 실타래갯지렁이류(Tharyx sp.), 
동해에서는 긴자락송곳갯지렁이(Lumbrineris longifolia), 
양손갯지렁이류(Magelona sp.)와 꼬리대나무갯지렁이

(Praxillella affinis)가 우점하였다. 국가해양생태계 종

합조사는 2015년 이후에 현재 조사수행체계로 개편되

어 2년 주기로 우리나라 전체 연안을 조사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저서생태계를 포함하여 부유생

태계, 유영생태계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정보포털

(www.meis.go.kr)을 통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도록 하여 해양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광역지자체 별 대형저서

동물 군집의 특성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

으며, 2021년부터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관리 세부실천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자료가 축적된다면 국내 해양생태계의 상

태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미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각 해역에 맞는 생

태계 기반 해양공간관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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